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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도내 

니 벅찬 

원리 왼척대로 사셨고. 

나와 아버지 

치의 어김이 없으신 아버 

왜소한자신이 

을 가려 

딸이 사죄 

여행하시기를 좋아하시는지라 

시며 떠나셨던 것이다. 그 해 

김 임 

선생의 따님) 

보 

계셨다. 

산길을 올랐던 기 

새벽 찬 공기를 마 

겨울이었다. 16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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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딴에 닥치는 추위라나， 영하 16도. 17도를 

마취를 담당했던 

째 충격이었을 것이다‘ 그 

진력도 있고 

생각못했던 

사업이 궤도에 

로옮기고 

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 

입장에서 자기 

가선 것이다. 

따라가신 것이다. 

수 있지 

연속이었다. 

떠녔던 것이다. 

것이다. 이 때 어머니 

성모병원 

것이다. 

연장 

것이 좋다시며 큰오빠 

깨어나지 않으셨다‘ 그 

조마조마 

되자마자 달려 

묘자리 걱정까지 하신 

깨어난다는 것이다

이것이 두 번 

83세의 천 

자유교양추친회 

있였다. 

여당 국회의원 

김모 

시켜 인감과 적 

시작한 것이었다. 

앉쳐 놓고， 이제 



수 있겠는가? 

?…… 큰 일이로구나 

또 통곡하였다. 

냐는 아버지께 무거운 

이다. 우리의 일이 잘 

어머니는 ‘조금만 더 

시며 안타캅게 

친구)에 

다니셨다‘ 
(249번지)에서 

쉬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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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돌아 

한것 

자처한다. 

또 인황산， 삼각산. 

할말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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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었다(1949년) . 

어 

그럼 것 

그 장본인인 막내딸이다. 

내가 택한 대 남떤이 아버지 마읍에 못마땅하신 것이다. 반대가 

셨으면 

“공연히 

남편은 

내 태도도 강겸한 것을 보고 큰 

였다. 우여곡절 끝에 

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‘ 

까지 하였던 막내딸이다. 

하나가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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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이 “공과 사가 분명하셔서 따님 ... … 어쩌고’로 부풀려졌다‘ 물론 공과 
사가 분명하신 분이다.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각양각색으로 각색되어 소문은 

퍼져 나갔다i 

남편 친구 신태민(연세 동문. 전 경향신문사 부샤장) 써는 이렇게 말했다. 

“원. 검 선생님도 너무하시지. 교(천주교와 신교)가 다르다고 따님 결혼식에 

도 안나오시다니끼 

우리는 명통 성탕에서 혼배미사를 올렸였던 것이다‘ 

공연히 아버지께 누만 끼쳐드렸다. 또 한편에서는 

“공과 사가 분명하시어 따님 결혼식날도 캉의를 하셨다고‘ 

그 당시는 숭낙 내란 것만도 어디냐고 감격했으나 여기서 이런 말. 저기서 

저런 말을 듣고 나니 슬그머니 부아가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얼 년 통안을 발 

을 끊였였다. 

그러나 아버지는 묵묵히 뒤를 보아 주셨다‘ 연세대학에서 대부를 받아 대현 

동(大l現洞)에 아답한 집을 사 주셨다. 심지어는 결혼식날의 비용. 피로연(시청 

앞 콘티넨털 클럽) 비용도 다 감당해 주시면서. 

어느날 대현통 집에 이종은 교수(李鐘般數授 前漢陽大文科大學長)가 놀러 왔 

다. 우려의 사정을 알고‘ 

“어떻게 그렬 수가 있느냐? (발 끊은 사정)"면서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중매 

(7)를 자청했다.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런 야릇한 중매 (7)를 선 셈이다‘ 이 

교수가 남편과 함께 아버지께 가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였다. 

“저회가 안 왔지 내가 오지 말랬냐 1" 하시였다. 

이로부터 우리들의 교류는 시작되었다. 나를 사랑해 주시던 극진함이 나의 

큰 애(현재 40세. 경제학 박사)에게로 쏟아졌다. 

흥사단 수양회다. 홍사단 운동회다. 대천이다. 만리포다. 어디든지 데라고 

다니셨다‘ 
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서도 나는 아버지께 고통만 안겨드린 애물단지였다. 

낭펀의 출판업이 부진하여 벚을 진 일이 있었다. 이로 인해 집안 가재도구에 

차압 딱지가 붙였던 것이다. 가재도구라야 변변한 것도 없는데~ ~ ...... ‘ 

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었다. 이런 일도 있구나‘ 어안이 벙벙하였다. 급한 김 

에 어머니꺼| 연락하였다. 

이 때도 아버지는 일언반사 말씀이 없이 해결해 주셨다. 우리의 결혼을 반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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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나~a~졌다 

이런 일이 생기는 것만 

아버님 (어머니와 합장) 묘에 가서 울며 

큰 나무 밑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못 한다지，，~ .~，.‘· 

보고 베꺼는 쪽 

그런데 

갖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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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선생님이 더욱 

계신 

다 

가
 

내
 에 

었다. 

었다. 

선생님 중에 (시 이 겨l셨다. 그 이묻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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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방이 되었다. 

해방이 되자 국어강습이다， 강연회다 하여 동분서주하시었다. 해방의 

장시 잠깐 6. 257} 터졌다. 

리로 계셨다. 아니 펴난하시 

큰오빠 

가 되었다. 다시 말하자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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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버지와 D: 
를r 

접경지에 있었다. 용인군의 행정력이 못 미 

이었다. 그래서 위기를 모변하게 되었다. 삼대 71 얀 같은 곳이 

때잔병 01 납아 있었다‘ 따라서 
되었다‘ 그랬더니 ‘김 선생님 이 

한다. 

.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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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

가? 

얼마나 




